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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 경제·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조성으로 

사회적농업의 지원체계 변화시켜야 

○ 전북연구원(원장 권혁남)은 이슈브리핑(268호) 「국가단위 사회적 

농업 지원체계의 필요성 및 과제」를 통해 ‘사회적 농장 육성 및 

지원체계’를 제안했다.

○ 지난 6월 전라북도가 ‘농촌 경제·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’ 

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사회적 농업을 통한 농촌의 취약계층(노인, 

아동, 장애인 등)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

사회적 기대가 커지고 있다.

* 사회적 농업은 농업인이 취약계층과 영농활동을 함께 하며 취약계층

에게 돌봄·고용·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
*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은 개별 농장 15개소, 거점농장 1개소가 지정되

어 전국적으로 선도지역에 속한다.



○ 연구책임을 맡은 조원지 연구위원은 지난 5년간 사회적 농업은 양

적으로 성장하였으나, 체계적인 사회적 농장 육성과 지원이 부족

하다고 말한다.

○ 선도국가인 네덜란드는 사회적농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

‘국립 농업 및 돌봄 지원센터’를 설립하였으며, 센터의 농장주 

교육, 운영 지원, 서비스 품질 관리 등을 통해 사회적농업이 제도

적으로 성장한 모범사례를 보여주었다. 

○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‘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’에 

선정된 농업인과 공동체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농업 서비스를 제

공하며 개인과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농업이 발달해 왔다고 한다. 

○ 조원지 연구위원은 전북도에 설립되게 될 ‘농촌 경제·사회서비

스 활성화 지원센터’는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농장주의 전문적인 

교육과 농장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농

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.

* ‘농촌 경제·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’는 농촌의 부족한 사회·생활

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공동체를 육성하는 기관임

○ ‘농촌 경제·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’는 사회적 농업 활성

화를 위해 사회적 농업 이해 교육, 사회적 농장 육성, 전문인력 양

성, 홍보, 서비스 품질 관리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

될 것이라고 조원지 연구위원은 말한다.

○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 동안만 사

회적 농장의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5년 후 사회적 

농장의 경제적 불안정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.



○ 조원지 연구위원은 “사회적 농장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마련된 

후 지원센터의 수요자가 거주지 인근에 있는 적합한 농장에서 사

회적 농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농장과 취약계층을 매칭 시켜

주는 서비스 플랫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 이 과정에서 ‘지

원센터’는 사회적 농장에 대한 관리·점검을 통해 질 좋은 서비

스를 갖춘 사회적 농장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

으로써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”라고 강조했다.


